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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겨스케이팅의 미래 유영

(12문원초사진)이 올 시즌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개한다

유영 등 한국 피겨 간판선수들은 4

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

리는 아시아 오픈 피겨스케이팅 트로

피 2016(아시아트로피)에 참가한다

유영은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아

국제 주니어대회에 출전할 수 없지만

대회 노비스 부문에 나와 새 프로그램

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쇼트 프로

그램으로 파소 도블레 프리 스케이

팅은 블랙스완 OST를 선택했다

유영은 지난 3월 컵 오브 티롤 대회

우승에 이어 생애 두 번째 국제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엔 유영을 비롯해 박소연

(19단국대) 최다빈(16수리고) 이

준형(20단국대) 김진서(20한체대)

임은수(13한강중)가 참가한다

아시안트로피는 B급 국제대회로

박소연 최다빈 이준형 김진서는 시

니어로 출전한다 임은수는 주니어 부

문에 나선다 이들은 시즌 첫 대회를

통해 올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

이다

박소연은 쇼트 프로그램으로 더 맨

위드 더 골든 암 OST (The Man

with the Golden Arm OST) 프리

스케이팅은 나나 무스쿠리가 부른 아

랑훼즈 협주곡(Aranjuez Mon A�

mour)을 선보인다

박소연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는

쇼트는 섹시하면서 신나는 분위기이

고 프리 스케이팅은 부드러움과 강함

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플라멩고 스

타일이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선수들은 3일 오후 필리핀으로 출

국한다 주니어와 노비스는 4일부터 6

일까지 시니어 경기는 6일부터 7일까

지 열린다 연합뉴스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사진)가 후반

기 첫 홈런포를 신고했다

이대호는 1일 미국 프로야구(MLB) 시

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 7번 타자 1루수

로 선발 출전했다 시즌 13호 홈런 포함 3

타수 1안타 2볼넷 2타점을 기록한 이대호

는 타율 0263(209타수 55안타)이 됐다

1회초 첫 타석에서 볼넷을 얻은 이대호

는 3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포를 가동

했다

이대호는 1사 1루에서 컵스 선발 왼손

투수 브라이언 마티스의 커브를 잡아당겨

리글리 필드 좌중간 담을 훌쩍 넘겼다 지

난달 7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25일

만에 터진 이대호의 시즌 13호 투런 홈런

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후반기 들어 타율 0

103(29타수 3안타)의 슬럼프를 겪던 이대

호는 홈런 한 방으로 반전계기를 마련했다

시애틀은 63으로앞서다 9회말마무리

스티븐 시섹이 3점을 내줘 연장에 들어갔

고 이대호는 연장 10회초 선두타자로 나

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시애틀은 연

장 12회말 1사 3루에서 존 레스터의 스퀴

즈 번트로결승점을내주며 67로졌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안타 2개

를때리며타격감을끌어올렸다

김현수는토론토블루제이스와 방문 경

기에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

수 2안타를 기록했다 김현수가 멀티히트

(한 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한 건 지난달

7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 이후 9경기 만

이다 이날 경기로 김현수는 타율을 0329

(170타수 56안타)로 끌어 올렸다 1회 첫

타석에서 초구를때려좌익수뜬공으로물

러난 김현수는 4회 선두타자로 나서 우익

수앞안타로 출루에성공했다 하지만 후

속 타자인 매니 마차도가병살타를치면서

김현수는득점을 올리지못했다

김현수는 6회 내야 땅볼로 물러났고 8

회 2사 주자 없는상황에서는내야 안타로

출루해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양 팀은 22로 정규이닝에 승부를 가리

지 못했고 김현수는 연장 11회 타석에서

놀란레이몰드와 대타로교체됐다 볼티모

어는 연장 12회 요나탄 스호프의 결승 좌

전 안타와 애덤 존스의 쐐기 스리런을 묶

어 대거 4득점 62로 승리했다

최지만(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은 보스

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좌

익수로 선발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 4

경기 연속 무안타에서벗어났다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강정

호(피츠버그 파이리츠)는벤치를 지켰다

연합뉴스

이대호 13호 홈런김현수 2안타

김현수(볼티모어오리올스)
토론토블루제이스전4타수2안타

최지만(로스앤젤레스에인절스)
보스턴레드삭스전 4타수 1안타

(1일현재)

이대호(시애틀매리너스)
시카고컵스전선발출전

시즌 13호포3타수 1안타2볼넷 2타점

한국인메이저리거성적

변신기대하세요뿌잉뿌잉

유영 아시아트로피참가

4위 KIA 윗물서놀려면마운드위기넘어라

파죽의 6연승 지금부터 진짜순위싸움

이다

KIA 타이거즈가 4위 자리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 KIA는 지난 주중 kt와

의 홈경기에서 타선의힘을앞세워싹쓸이

3연승을거둔뒤주말 SK와의 원정에서는

양현종과헥터의 완투승으로또다시싹쓸

이 3연승에성공 6연승을 만들었다

5위에 있던 롯데를추격한KIA는 지난 31

일 65 승리로 4위 SK와 자리를맞바꿨다

후반기 첫 주를 2승4패로 열었던 KIA

는 공격의 핵 김주찬의 부상위기까지 넘

기면서 대반전극을펼쳤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순위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일단

마운드 위기를 넘어야 한다

KIA는 주중 한화와 홈경기를 치른 뒤

주말대구로 넘어가삼성과의 원정경기를

갖는다

올 시즌 4승4패로 맞선 한화와의 대결

풀리지 않는 선발 고민이 KIA를 기다리

고 있다 지크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됐지만

이어질두 경기가 고민이다 45선발이 다

시 공백상태다 지난 28일 kt전에서 홍건

희가 오른쪽 가슴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기대를 모았던 좌

완 임기준도 부진으로 엔트리에서빠지면

서 두 명의 임시 선발로 한화를 상대해야

한다

일단 빈 자리 중 한 자리는 김윤동이채

울예정이다

부상에서돌아온김윤동은 후반기 고정

선발진의 구상에 있던 후보 중 하나다 하

지만 임기준이 NC전 호투로 한 차례 더

선발 기회를 얻는 동안 김윤동은 시즌 초

반의 구위를 보여주지못하면서 고전을 했

다 시즌 초 KIA 마운드의샛별로 주목받

았던 김윤동이 선발대란 속 첫 선발로 재

도약을 노릴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자리가 빈다 또다른

후보였던 임기준과 임준혁이각각부진과

트레이드로 명단 외 이름이 되면서 남은

한 자리를 고민해야 한다

타자들이 마운드 고민을 풀어줘야 한

다 김주찬의 부상을잊게 한 노수광과 감

잡은 김호령이 천군만마다 두 사람은 지

난 주말 원정에서 나란히 손맛도 보면서

공수에서좋은활약을 해주고 있다 나지

완의눈부신 질주도 이어지고 있다 힘빠

진 캡틴 이범호가 타선싸움의키를쥐고

있다 시즌 초반 꾸준한 움직임을 보였지

만 최근 이범호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6연승 기간 컨디션 난조로 한

경기를 쉬었던 이범호는 두 경기를 3안타

경기로 장식했지만 남은 세 경기에서는

안타 없이 4개의삼진만 기록했다

주말에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삼

성이 기다리고 있다 전력 이탈과 외국인

선수의 부진 등으로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삼성이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삼성이 5승4패로앞서 있다

열세 만회를 노리고 있는 KIA 양현종

의 설욕전도 준비된다 양현종은 올 시즌

삼성과의 경기에 세 차례 등판했지만 2패

만 기록하고 있다 양현종은 삼성전 첫 등

판에서 8이닝 1실점을 하고도팀이 연장전

에서 12패를 기록하면서웃지못했다 두

번째 등판에서는 6이닝 6실점(5자책)의 피

칭으로 패전투수가 됐던 양현종은 세 번

째 출격에서는 초반 난조속 9이닝 5실점

첫 9이닝완투패를 기록했다

유난히타선의 지원을받지못하고 있는

양현종이 네 번째 등판에서는 승리를 가

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95 60 1 34 0638 00

2 NC 89 54 2 33 0621 25

3 넥센 95 53 1 41 0564 70

4 KIA 95 46 1 48 0489 140

5 SK 97 47 0 50 0485 145

6 롯데 94 44 0 50 0468 160

7 한화 93 41 3 49 0456 170

8 LG 92 40 1 51 0440 185

9 삼성 93 39 1 53 0424 200

10 kt 93 38 2 53 0418 205

프로야구중간순위 (1일현재)

강정호오승환은벤치

잇단부상부진풀리지않는 45선발공백고민

김윤동임시선발양현종 주말 삼성과설욕전

김윤동


